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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각지에서 1억 용사들의 “3퇴”를 경축





2011년8월7일, 대기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1억여명 용사들이 중공조직에서 “3퇴”(퇴당、퇴단、퇴대)를 공포한후 세계 각지에서 경축활동을 거행했다. 이것은 중국민중들이 각성하여 중공의 정신적 질고에서 해탈한 하나의 새로운 리정비이다.








미국 뉴욕에서





호주  시드니에서





캐나다  토론토에서





아일란드  더블린에서





미국 휴스턴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바다밑에 침몰된 문명페허








자연계의 대변천은 우리들에게 신비한 바다밑의 문명고적을 남겨주었다. 이러한 문명고적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인류문명력사를 훨씬 초과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문명을 창조했는가? 그들의 문명은 어떻게 훼멸되였는가? 












































일본 오사까 이남 20~100피트 깊은 바다밑에 머나먼 옛 건축물이 있다. 과학가들은 그를 “잃어버린 문명”이라고 한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머나먼 옛 건축일것이다. 그중 평탄한 길과 네거리입구, 대형제단, 넓은 광장으로 통한 사닥다리모양의 층계, 리정표탑과 같은 쌍탑특징인 아치형천정들이 망라되였다. 고고학가들은 이것을바다밑에 침몰된  대단히 방대한 성시라고 한다. 












































약 2200피트 범위의 쿠바 바다밑에 규칙적인 기하모양으로 쌓인 돌건축이 있다. 보건데 한 도시의 페허와 같았다. 2003년 한 소형잠수함이 탐측한데 의하면 이 바다밑의 신비한 유적은 아주 머나먼 옛 도시의 중심일 것으로 추측되었다. 


























          박해로 세상 뜬 반본여





치치할 파룬궁학원 반본여(潘本余)는 파룬궁신앙을 견지했다는 “죄명”으로 두차례 로동교양을 받고 두차례 (4년과 7년) 판결을 받았으며 중공의 모진 박해와 시달림을 받아 2011년7월17일에 원한


을 품은채 세상을 떴다. 병원에서 뗀 사망증명과 병력감정은 죄다 고쳤다. 윗사진은 반본여가 태래감옥에서 중공의 박해를 받아 복부가 부어나고 온몸에 담배불로 지진 흔적이 있었다. 














박해





폭로





연변박해소식





■ 지난 7월26일 오전, 훈춘림업국 파룬궁학원 황가진(黄家珍)은 악경들에게 랍치되여 지금 연길시서산간수소에 갇혀 박해를 받고 있다. 


■ 지난 3월에 흑룡강 파룬궁학원 류금상(刘金祥)은 청교령에서 진상자료를 배포하다가 악경들에게 랍치되였다. 지난 7월27일 오전에 청교령법원은 불법적으로 개정하여 억지로 4년판결을 내렸다. 


■ 지금 연길시에서 파룬궁학원들을 붙잡아서 세뇌반을 꾸리고 있다. 


■ 지금 파룬궁학원 박금화(朴金花)는 악경들에게 랍치되여 장춘세뇌반에 갇혀 박해를 받고 있다.


■ 조양천 파룬궁학원 가장지(贾长芝)는 지금 룡정시간수소에서 단식투쟁하고 있다. 동수들은 발정념하여 하루 빨리 집


으로 돌아가게끔 하자.


선악에는 보응이 


있는 법이다. 파룬따


파를 적대시하고 있


는 모든 사람들은 즉


각 박해를 멈추고 자신의 


생명을 확보하기 바란다. 
































